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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 

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입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2.12.23.(금) 매일경제 ｢美‧대만은 25% 세액공제…韓정치권, 반도체 

위기에 뒷짐만｣, 서울경제 ｢‘세액공제 10%’ 야당안보다도 후퇴…양향자 

“반도체 사망선고 다름없다”｣, 한국경제(가판) ｢반도체 세액공제 미국‧
대만 25%…한국만 8%로 묶은 정부｣ 등 기사에서, 

 ㅇ 최근 대만 및 미국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

25%로 상향함에 따라, 우리나라의 8%의 세액공제율에 비해 훨씬 높은 

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며,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

세제지원이 부족하다고 보도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.

 ㅇ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‘21.7월 3%에서 6%로 

2배 인상하였으며, ‘23년부터는 8%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  -  또한, ‘23년에는 투자증가분(직전 3년 대비)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

으로 4%에서 10%로 상향할 예정으로,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%, 

중소기업은 최대 26%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 ㅇ 반도체 R&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~50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

중입니다.



□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는 

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.

 ㅇ 대만은 최근 반도체‘R&D비용’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%(기존 15%)로 

상향하고,‘설비투자’에 대해서는 25%가 아닌 5%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

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,

  -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

‘R&D비용’세액공제율 30~50%,‘설비투자’세액공제율 6~20%보다 낮은 

수준이며, 우리나라의‘설비투자’세액공제율은 ‘23년부터 8~20%로 더욱 

상향됩니다.

< 현행 세액공제율 비교 >

구  분 우리나라 대  만

R&D비용 세액공제 30~50% 25%

설비투자 세액공제 6~20% 5%

 ㅇ 또한, 미국의 경우는 설비투자에 대해 25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나, 

비우호국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

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.

□ 정부는 내년에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10%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

앞으로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

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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